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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추천_전형 # 학교장_추천_전형 학생부_교과_전형

궁금해요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일부 

있어요. 가톨릭대(학교장 추천), 경인교대, 서울교대(사향 인재), 서울대, 

과학기술원이 대표적이죠. 이들 대학은 1단계에서 모두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를 평가한다는 거죠. 건국대의 ‘교과 70+서류 

30’, 고려대의 ‘교과 80+서류 20’, 동국대의 ‘교과 70+서류 30’처럼 교과 

성적과 학생부 점수, 즉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뜻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전형을 뜻합니다. 무려 학교에서 추천한

다니 최상위권 몇 명을 위한 전형일 것 같지만 추천 인원이 많습니다. 

2022학년부터 대폭 확대됐거든요. 

각 고교 3학년 인원 기준 경희대ㆍ연세대 5%, 성균관대 10%, 한양대 11% 

등에 달합니다. 교과 전형이 없었던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신설

된 것이지만 교과 전형이 있었던 대학은 고교의 추천을 받아 기존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지역 균

형 선발 전형 등 대학별로 명칭은 다릅니다.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으

로 제한되며, 대학별로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모집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Q.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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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추천 전형 특징

2022학년과 비교해 변화된 점을 살펴보면 고려대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며 건국대 경희대는 서류 전형이 추가됐습니다. 세종대 한국외대(글로

벌)는 최저 기준이 신설된 반면 건국대와 중앙대(안성)는 최저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약간의 인원 변화도 보이는데 한국외대는 2명, 동국대는 3명이 감소한 반면 한양대는 계약학

과인 반도체학과의 선발 인원으로 인해 5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에 따라 변동 사항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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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전형

 한 줄 평 

학교 성적 우수자에게  

매우 좋은 기회. 학교 내  

추천 경쟁을 피할 순 없지만 

 내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지원해볼 것. 

기억해야 할 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통과 여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수능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죠. 

최저 기준이 높을수록 경쟁률은 낮아지고 합격자 

교과 성적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내게 유리한 대학 찾기 

각 고교마다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한 학생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줄 것인지, 재학생과 졸업생의 추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요. 일부 

학생에게 기회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학생에게 

3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재학생에게만 추천 자격을 주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졸업생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제한한 대학은 경희대 

서강대 서울교대(학교장 추천)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고 면접에 자신 있지만 최저 기준 

충족이 우려된다면 2단계에서 면접이 포함되며 최저 

기준이 없는 연세대가 유리하고, 교과 성적이 높지만 

최저 기준 충족이 우려되면 교과 100%인 한양대가 

유리하죠. 각 학교의 전형 방법과 최저 기준 여부를 

미리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서류 평가가 포함된 경우 

 학생부 영향력 살펴보기  

동국대의 경우 지난해 대입에서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동국대는 2022 대입에서 

교과 60%+서류 40%로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특히 교과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했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교과 성적 점수가 높아 변별력이 약했고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죠. 올해는 서류 

평가를 30%로 낮췄습니다. 

학생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에 크게 의존한다. 전년도 

입결이 낮았던 곳에 지원하는 식이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작년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에 올해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선이 높아지므로 

전년도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 지난 2~3년의 결과를 

살펴보길 바란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2학년 큰 

폭으로 확대돼  신설된 상위권 대학은 전년도 입시 

결과만 남아 있지만 교과 전형이 있었던 대다수 대학의 

과거 2~3년 입결은 각 대학 홈페이지나 ‘어디가’에서  

찾을 수 있다._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


